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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책임감있는편집권바란다

포털사이트의뉴스서비스에대한책임의식이아쉽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방대한정보, 이용의편리성, 개방성, 속보성등의특징으로이용자들에게혜택을주고있는것도사실이나, 상업성과대중성을기반으

로한기사선택과편집, 그리고문제가발생할경우책임을회피하는관행은여전해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편집자손거쳐공급된뉴스10%만노출, 편향보도우려

공급받은기사중10%만네티즌에노출

포털사이트의뉴스서비스는뉴스를생산하는언론사와

포털사이트간의제휴를통해언론사로부터공급받은뉴스

를실시간으로인터넷사용자에게제공하고있다. 이과정

에서어떤뉴스를메인화면톱에올리는가, 섹션톱은어떤

기사로채우는가, 기사의헤드라인부터, 어떤크기로어떤

위치에올리느냐는전적으로포털사이트의뉴스에디터손

에달렸다. 즉기사자체의저작권은해당언론사에있기에

침해할수없으나뉴스의볼륨, 위치, 심지어헤드라인까지

결정할수있는편집권은포털사이트에서행사하고있는

것이다. 어찌보면수십개의언론사에서제공된수천건의

기사에대한데스크역할을하고있는셈이다. 

평균적으로각포털사이트들은60~90개의언론사로부

터하루5,000~9,000여건의기사를받는다. 이기사들은

7~15명 정도인 뉴스에디터들의 손을 거쳐 500~800건

정도만이뉴스화면에게재된다. 경제/기업관련기사는하

루평균1,500~2,000건을공급받아100~200건정도를

노출하고있다. 

뉴스의가치, 네티즌손에있소이다

뉴스에디터들은9천여건의기사가운데어떤기준으로8백여건의기사를추려

낼까. 정보성, 속보성,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것이네티즌의조회수가어느정도

이냐에달려있다. 조회수가높아지면어느새메인톱에올려져있다. 기사의가치

보다는네티즌조회수에의해기사의경중이가려진다. 

경희사이버대민경배교수는“취재기사내용못지않게강력한것이바로편집권

이다. 특정언론사가자기뉴스를편집하는것과는달리포털은모든뉴스를받아서

마음대로편집을하기때문에가장강력한언론권력이라고할수도있다. 포털은네

티즌의페이지뷰로먹고사는집단이고, 페이지뷰는곧광고단가와직결되기때문

에동일한뉴스라도자극적인형태로가공할수있다. 또뉴스가치가크지않아도

네티즌의관심을유도하기위해크게키워버리는경우도있다”고설명하며, 포털뉴

스의편집행위가사회적의제설정권을행사하고있다고말했다. 

문제는최다페이지뷰를위해기사의편집권을발동하면서도그에대한책임은

뉴스를제공한언론사에떠넘긴다는데에있다. 

실제로기사에대한문제제기를할경우해당언론사에서해결하라는대답이고,

수십개언론사와접촉해기사를바로잡아놓으면이미포털뉴스에서는네티즌들

에게노출될대로노출돼버려조회수몇만에댓글이줄줄이달리는경우가허다

하다. 

한기업체홍보담당자는“과거엔호미로막을수있는일을이제는가래로도못막

는다. 자사에광고를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불리한기사를막느냐못막느냐가달려

있다”며이해관계에따른불공정사례도문제라고털어놨다. 

뿐만아니라언론보도라는것이포장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기사내용이달라

질수있는데, 이기사가해당기업에어떤영향을줄까에대한제고도없이지나치

게상업적으로치우친다는지적도있다. 기사의가치를대중성에맞추다보니기사

뒷면의심각성보다는네티즌의흥미유발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얘기다. 

영향력큰만큼사회적책임감필요

대형포털의뉴스서비스가인터넷신문에비해영향력이큰데도불구하고인터넷

신문으로규정되지않아신문법과언론중재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며제도적으

로책임의한계와범위를명확히규정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민교수는“뉴스서비스를비롯해포털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이나새로

운시민운동이필요하다”며“대안적인포털모델에대한연구도이루어져야한다”

고말했다. 

국내인터넷사용자의 80% 이상이포털사이트를통해서뉴스를보는것으로

추산되고있는가운데그영향력은점점커지고있다. 뉴스전달자로서의영향력

이큰만큼보다공정하고신중한언론매체로서의책임감이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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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털사이트뉴스서비스의흐름

포털뉴스편집자 네티즌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시사잡지

전문지

인터넷신문 하루공급기사

5000~9000건

경제/기업관련기사

1500~2000건

포털뉴스

게재기사

500~800건

경제/기업관련

게재기사

100~200건

언론보도라는것이포장을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사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이 기사가 해당 기

업에어떤영향을줄까에대한제

고도 없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다. 기사의

가치를대중성에맞추다보니기사

뒷면의심각성보다는네티즌의흥

미유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사이버언론이대로좋은가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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